
개인의  의견 입니다 . 
커버드  콜 과  버퍼  ETF를  제외한  레버리지  상품은  넣지  않았습니다 . 두가지  상품은  아무래도
은행이나  투자회사에서  권유를  하는  경우가  많아서  넣었습니다 . 다만  상황에  따라  수익률이
들쭉날쭉할  수  있어  영역으로  표시했습니다 .
아마  2026년  이후부터는  예금자보호법의  한도 가  1억으로  늘어날  것  같아  참고가  필요합니다 . 
금의  경우는  현물이기  때문에  넣지  않으려  했다가  추가했습니다 . 다만  이  경우  수익률의  기준은  다른
상품들과  달리  최소  10년  이상 을  생각하셔야  합니다 . 
한국  주식의  개별투자는  미국주식에  비해  환노출의  위험은  적지만  주가에  영향을  끼칠  수  있는
변수들 (내부자  거래 , 리딩방 , 기타등등 )의  영향력이  미국  주식보다  크다고  생각해  위험도를  조금
높게  잡았습니다 . 그리고  이로인해  수익률에  악영향을  끼칠  수  있어  수익률을  낮게  잡았습니다 . 
미국이라고  이런  위험도가  없는  것은  아니지만  워낙  거래대금이  크기  때문에  상대적으로  인위적인
주가조작의  가능성이  낮아  위험도를  낮게  잡았습니다 . 

언제나  이런  자료는  참고만  하세요 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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